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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미국 동북부 여러 주와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공중보건 협력을

위한 지역 연합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매사추세츠 보건부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 ‘동북부 공중보건 협력체(Northeast

Public Health Collaborative)’에는 커네티

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주, 펜실

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등 7개 주와 뉴욕시

가 참여한다. 이 협력체는 공중보건 기관과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전문성을 공유하

고, 대응 능력을 높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보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력체의 주요 목표는 과학과 데이터, 증

거에 의거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백신과 의약품,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 자원의

최적화, 핵심 서비스 혁신,

매사추세츠 및 동북부 7개 주, <동
북부 공중보건 협력체> 공식 출범

▶▶10면으로 계속

칸타타 '들풀', "켜켜히 쌓인 역사, 페이지 사이 애환들 담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

원기자, 편집부 = 작곡가 김택수 샌디

에이고 주립대 교수의 신작 칸타타 ‘

들풀 The Grass Still Grows’이 보스

톤의 뉴잉글랜드음악원(NEC) 조던홀

에서 10월 3일 세계 최초로 연주된다.

보스톤의 관객들은 이 작품을 세계에

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갖

게 된다. 

보스턴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는 광

복80주년 기념 음악회 2부에 연주되는

김택수 교수의 칸타타에는 성악가 홍

혜란, 김효나, 최원회, 최기돈 씨등이

출연한다. 앞선 1부에서는 뉴욕 클래

시컬플레이어즈, 김동민 지휘자, 백혜

선씨가 출연해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

곡과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를 협연

한다.

김택수 교수의 칸타타 ‘들풀’은

처음 동부 최초의 한인교회인 뉴욕한

인교회 100주년 기념하기 위한 작품으

로 출발했다. 그로부터 이 교회가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 건설

되는 ‘뉴욕 독립기념관’의 9월 23일

개관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논의됐으

나 팬데믹으로 멈췄었다. 이후 지난해

봄부터 다시 진행돼 지금에 이르렀다. 

유머와 위트를 음악에 녹여내지만

과장하는 수사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김 교수는 이번 작품에 대해 “워낙 큰

규모의 작품을 진행하다 보니 수명을

깎아가면서 작업을 한다는 말이 처음

으로 와 닿았다. 작품의 의의도 사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었

다”며 심혈을 기울여 매진했음을 밝

혔다. 

사실 14개 악장 ▶▶14면으로 계속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2부 김택수 교수 칸타타 처음 연주 

세계 초연 칸타타 <들풀>,  보스톤 관객들이 가장 먼저 만난다 

뉴욕한인교회와 밀접한 연관 <미스터선샤인>서 제목 영감얻어

<전체 기사 읽기>

작곡가 김택수 샌디에이고 주립대 교수. 그의 칸타타 '들풀'이 10월 3일 조던홀에서
초연된다

<전체 기사 읽기>

연방 정부의 보건정책과 다른 길, 과학, 데이터
및 증거 기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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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차세대 원자력 모임, 핵연료가 원자력 경제성 확보의 핵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과학기술자

들이 주도하는 뉴잉글랜드 차세대

원자력 모임 (회장: 백승규, 부회장

: 박동근) 이 두번째 세미나 및 네트

워킹 시간을 갖고 다시 부상하고 있

는 원자력 산업과 한국 원자력 산업

의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  

9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 주보스

턴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곽정열  부총영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MIT 원자력공학과 방문

교수로 재직 중인 이유호 서울대학

교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핵연료의

주요 현안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관

해 강연했다. 

이날 모임 연사로 나선 서울대학

교 원자핵공학과 이유호 교수(현

MIT 원자력공학과 방문교수)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가지요소가 출력 밀도

(Power Density), 연료 비용(Fuel

Cost), 그리고 가동률(Capacity

Factor)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출력 밀도가 한정된 원자로

용기 안에서 최대 출력을 끌어올리

기 위한 중요한 원리지만, 동시에

사고 시 안전성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발

전소의 가동률은 발전 단가와 직결

되며, 설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을 높이

는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중에서도 “핵연료가 원

자력 경제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가압경수로

(PWR)의 효율을 더 높이기에는 해

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는 것이다.

차세대 원자로(VHTR, 용융염 원

자로 등)를 위한 새로운 연료의 자

격 검증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거

나 새로운 연료를 실험할 원자로가

없다는 구조적 문제까지 안고 있다

고 전했다. 

미국은 과거 축적된 방대한 데이

터와 연구 경험을 활용해 확보된 검

증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

는 반면, 한국은 경험과 기반이 부

족해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

가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우라늄 농축시장 공급의 40%

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

재가 연료확보의 불안 요소로 떠올

랐다. 미국은 2028년까지 러시아산

우라늄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

으며, 프랑스·중국 등은 자체 농

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은 농축 시설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렴한

러시아산 우라늄을 입찰로 들여왔

으나, 이제는 다양한 공급망 확보

가 과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도 거론했

다. 협정상 한국은 20% 미만의 우

라늄 농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

으나, 이는 사실상 미국 동의 없이

는 불가능한 “말뿐인 양보”에 불

과하다고 설명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시 한국의 독자적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으로 설치된 한미

고위급 위원회(HLBC)를 통해 농

축·재처리 등 핵심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의 동의가 관

건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 농축기

업 센트러스(Centrus)에 투자하며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더 나

아가 한국 내 ‘블랙박스형’ 농축

시설 유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차세대 원

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 “기존 원자력이 경제성을

확보하던 방식에 대한 도전이며,

건설·제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

려는 시도”란 흥미로운 관점을 제

시하고 개발 동향을 개괄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의 ‘재

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지원 사

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차세

대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

을 가진 한인들 15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한미 원자력 협정, 미국 동의 없이 실제적으로 농축·재처리 가능 불가
미국과 협력해 핵연료 수급 안정성확보, 차세대 핵연료 기술 개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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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신 피아니스트 노민영·양정윤,
10월 두번의 피아노 연주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출신 피아니스트 노민영과 양정

윤이 오는 10월 보스턴 지역에서 두

차례의 피아노 연주회를 개최한다.

연주회의 제목은 ‘Reflections &

Influences’로, 단순히 작품을 연주

하는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 작곡가

와 연주자, 청중이 음악을 매개로 소

통하는 무대를 지향한다. 두 연주자

는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화적

교류 속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무대를

기획했다.

공연은 10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서머빌 뮤직 스페이스(Somerville

Music Space), 10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 윈체스터 커뮤니티 뮤직 스쿨

(Winchester Community Music

School)에서 열린다. 특히 일요일 공

연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청할 수

있 다

(https://youtube.com/@wcmsvideo?

feature=shared)

프로그램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

노 소나타를 비롯해 20세기 여성 작

곡가 에이미 비치(Amy Beach)와 멜

보니스(Mel Bonis), 그리고 미국 현

대 작곡가 클리프턴 캘린더(Clifton

Callender, 1969~ )의 작품으로 구성

된다. 

이 곡들은 문학·신화·다른 음악

가들의 예술 세계 등 다양한 영향 속

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다. 비치의 발

라드(Op. 6)는 시인 로버트 번스의

시 ‘My Luve Is Like A Red, Red

Rose’를 바탕으로 작곡됐고, 보니

스의 연작 ‘Femmes de légende(전

설 속 여성들)’는 신화와 문학에 등

장하는 여성 인물을 음악으로 형상화

했다. 캘린더의 ‘àla manière de(…

풍으로)’는 쇼팽, 바흐, 재즈 피아니

스트 아트 테이텀의 스타일을 현대적

으로 재해석했으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은 그의 성숙한 음

악세계를 보여준다.

연주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

부에서는 양정윤이 비치와 보니스의

작품을, 노민영이 캘린더와 라흐마니

노프의 작품을 맡아 연주한다. 두 연

주자는 선화예술고등학교와 플로리

다 주립대학교 동문으로, 한국과 미

국을 오가며 음악적 인연을 이어왔다

.

양정윤은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발

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및 석사, 미시간 대학교 석사, 플

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피아노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민영은 현재 텍사

스 댈러스에서 활동 중으로, 서울대

학교 졸업 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서 오르간과 피아노 석사, 피아노 박

사 학위를 취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이

2025년 가을학기 등록을 시작

한다. 2025년 가을학기는 10월 5

일까지 등록 마감이며, 10회 개

인 레슨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서머빌 커뮤니티 침

례교회, 서머빌 뮤직 스페이스,

올스턴 댄스 스튜디오, 뉴튼 개

인 스튜디오 등 다양한 장소에

서 진행되어 학생들이 편리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

어갈 수 있도록 한다.

지난 봄학기 쇼케이스를 100

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하는 가

운데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쇼

케이스에서는 교사들의 수준

높은 가야금과 장구 연주, 전통

무용 공연뿐 아니라 어린이들

의 풍물놀이 앉은 반 연주와 채

상 상모가 어우러진 선 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져 큰 호

응을 얻었다.

조미나 디렉터는 “두 학기

이상의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

쳐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전하며, 이번 가을학기 또한

양질의 수업과 공연 준비가 이

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구반 강의를 맡은 박지혜

교사는 “풍물 가락 속에서 즐

겁고 신나는 한 학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며 의지를 다

졌다.

가야금을 지도하는 김경선

교사는 “가야금이라는 악기

에 대한 이해와 기본기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동시에, 그동

안 열심히 배워온 학생들이 보

다 다양한 음악을 경험할 수 있

도록 돕고 싶습니다”라고 포

부를 밝혔다.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은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와 함

께 한국의 전통음악과 춤을 널

리 알리며, 차세대에게 우리 문

화를 전승하는 데 힘쓸 예정이

다.

등록 문의:

www.IGJI.org/BAKTA

등록 마감: 2025년 10월 5일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
2025년 가을학기 등록 안내

한국 출신 피아니스트 노민영(좌)과 양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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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매사추세츠 10월 말부터 채용 공고시 
급여 공시 의무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

세츠 주의 임금 투명성법이 오는 10월 말부터 본

격 시행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해 7월 이 법안을 서

명해 발효시켰으며, 15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

쳐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새 법안은 직원이 25

명 이상인 민간 및 공공 고용주에게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 직원이 승진이나 전보 제안을 받았을

때, 혹은 해당 직군의 급여 범위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법 집행 권한은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에 주

어지며, 위반 시 벌금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지원자나 직원이 임금 범위를 묻는

과정에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

련됐다.

힐리 주지사는 당시 “이번 법은 특히 유색인

종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진전

”이라며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려

는 매사추세츠 고용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임금

데이터 보고서를 주 노동 및 인력개발청(Exec-

utive Office of Labor and Workforce Devel-

opment)에 제출해야 하며, 주 정부는 이를 종합

해 공개 보고서 형태로 발표한다.

조앤 러블리 상원의원은 “이번 법은 채용 공

고의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촉진

하고, 모든 구직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미래 경력

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

가했다.

처벌 수위는 첫 위반 시 경고, 두 번째는 최대

500달러, 세 번째는 최대 1,000달러, 네 번째 이상

은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

다. 다만 시행 초기 2년 동안은 고용주가 위반 사

실을 통보받은 뒤 이틀 내에 시정하면 벌금이 면

제된다.

매사추세츠는 이번 법 시행으로 임금 투명성

을 제도화한 또 하나의 주가 됐다. 다만 다른 주

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뉴욕주는 2022

년부터 직원 4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2023년부터 직원 15명 이상 사업장에 동일

한 규정을 적용하고 100명 이상 고용주에 대해서

는 성별·인종별 임금 데이터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주는 2021년부터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

시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

다. 이에 비해 매사추세츠 법은 직원 25명 이상

고용주에만 적용되고, 위반 시 단계적 벌금을 부

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평가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보스톤 개최 경기

를 관람하려는 축구팬들은 오는 9월 10일

부터 티켓 확보에 나서야 한다. 국제축구

연맹(FIFA)은 10일 오전 11시부터 9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비자(Visa) 카드 소

지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추첨 판매를 시

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에 당첨된 팬들은 10월 1일부

터 배정된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FIFA는 조별리그를 비

롯해 총 104경기에 대해 단일 경기 티켓,

특정 구장 티켓, 특정 팀 티켓 등을 동시

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 단계

적으로 일반 판매가 이어지며, 결승전이

열리는 2026년 7월 19일 직전까지 추가 구

매 기회가 제공된다. 대회 직전에는 남은

좌석을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조별리그 최저 60달러부

터 시작하며, 결승전 최고급 좌석은 최대

6,730달러에 달한다. 보스톤에서 열리는

7경기를 포함한 럭셔리 호스피탤리티 패

키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판매 중으로,

최소 5,300달러에서 최대 2만6,700달러까

지 다양하다.

보스톤에서는 총 7경기가 열린다. 조

별리그 5경기(6월 13일, 16일, 19일, 23일,

26일), 32강전 1경기(6월 29일), 8강전 1경

기(7월 9일)가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치

러질 예정이다. 대회 기간 동안 질레트

스타디움은 ‘보스톤 스타디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어떤 국가대표팀이 보

스톤에서 경기를 치를지는 올해 예선전

이 마무리된 후 확정된다.

보스톤은 이미 1994년 남자 월드컵,

1999년과 2003년 여자 월드컵 경기를 개

최한 바 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보스톤

은 지난 2022년 6월 공식 개최 도시로 선

정됐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월드컵 경기 티켓 9월 10일부터 판매 시작

25인 이상 사업장, 채용공고시 급여범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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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

는 9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보스

톤 선거관리국에서 시장 선거와 시

의회 7지구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다

고 밝혔다. 

이번 재검표는 각각 시장 선거에

서 3위를 차지한 도밍고스 다로사

후보와 7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3위

를 기록한 매브릭 아폰소 후보의 요

청으로 진행된다. 두 후보는 재검표

를 요구하기 위한 서명을 모아 선거

당국에 제출했다.

7지구 선거는 연방 사법 처리로 공

석이 된 타니아 페르난데스 앤더슨

전 시의원의 후임을 뽑는 선거다. 아

폰소 후보는 지난주 예비선거에서

1,082표를 얻어 3위를 했으며, 2위인

미니어드 컬페퍼 목사 겸 변호사보

다 불과 20표 뒤졌다. 비공식 개표 결

과 1위는 전 트랙 선수 출신이자 현

코치인 사이드 아메드로 1,155표를

얻었고, 2위 컬페퍼 후보가 1,102표를

확보해 본선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

었다.

아폰소 후보는 “7지구의 미래가

걸린 만큼 모든 투표가 정확히 집계

됐는지 유권자들이 확실히 알 권리

가 있다”며 “이번 재검표는 정치

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

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 선거의 경우, 다로사 후

보는 2,409표에 그쳤지만 재검표를

통해 득표를 늘리고 본선 진출 가능

성을 타진하고 있다. 미셸 우 시장은

지난 예비선거에서 66,398표를 얻으

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주요 경쟁자였던 조시 크래프트는

21,324표를 얻고도 선거에서 사퇴했

다.

다만 주법상 본선 후보 교체 조건

은 예비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최소

서명 수인 3,000명 이상 득표한 경우

에만 가능하다. 현재 다로사 후보의

득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재

검표 결과에도 따라잡지 못한다면

11월 본선에서 우 시장이 단독 후보

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로사 후보는 “본선에 단 한 명

의 후보만 나오는 건 전례 없는 일”

이라며 “재검표를 통해 유권자들

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다로사 후보는 5개 선거구에서 50

서명지 이상을 모아 제출했으며, 이

에 따라 재검표는 다로사 후보가 요

청한 22개 선거구 중 5개 지역(4, 8, 9,

16, 18구)에서만 진행된다. 

보스턴 시장 및 시의회 선거, 토요일 20일
실시 예정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조시 크래프트 후보가 사퇴하

면서 보스톤 시장 선거 본선 투

표용지에 최종적으로 누가 오르

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치러진 예비선거에

서는 4명의 후보 가운데 미셸 우

시장과 조시 크래프트 후보가 본

선 진출권을 얻었고, 나머지 두

후보는 탈락했다. 그러나 크래프

트 후보가 선거를 포기하면서 상

황은 달라졌다.

보스톤 선거법에 따르면 본선

후보가 사퇴할 경우 차순위 득표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후보의 득표수가 예

비선거 출마 자격 요건인 유권자

서명 수 이상이어야 한다.

3위인 도밍고스 다로사 후보

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예비선거 출마를 위해 요구되는

유권자 서명 수는 3천 명이지만,

다로사 후보의 득표수는 2,409표

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다로사 후보는 본선 진출

의지를 거듭 밝히며 재검표를 추

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보스톤

시내 22개 선거구 각각에서 50명

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재검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시

선거관리국은 예비선거 개표 결

과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 중

이다.

시 선거관리국은 “후보자가

사퇴하면 11월 본선 투표용지는

매사추세츠 주법 53조 13항(G.L.

c.53, s.13)에 따라 최종 조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오는 11

월 보스톤 시장 본선 선거는 사

실상 미셸 우 시장의 단독 후보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

다. 우 시장은 이미 예비선거에

서 전체 투표의 72%를 얻어 압도

적인 지지를 확인한 바 있어, 재

선 가도에 한층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보스톤 시장 선거, 11월 본선에는
누가 진출하게 되나

<전체 기사 읽기>

3위 후보 다로사 기준 미달…재검표 추진

7선거구 아폰소 후보 2위와 20표차 재검표 요구

예비선거에서 3순위 득표 후보 도밍고스 다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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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의 신생 AI 기업 라일라

사이언스(Lila Sciences)가 창업 불과

2년 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돌파

하며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다.

보스톤비지니스저널은 케임브리지

에 본사를 둔 라일라가 9월 15일 시리

즈 A 투자 라운드에서 2억 3천5백만

달러(약 3조 2천억 원)를 조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라운드는 브레인웰

(Brainwell)과 컬렉티브 글로벌(Col-

lective Global)이 공동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는 약 12억 3천만

달러로 평가됐다.

라일라는 지난 3월 플래그십 파이오

니어링(Flagship Pioneering), 제너럴

캐털리스트(General Catalyst), ARK

벤처펀드 등으로부터 2억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를 받고 스텔스 모드에서 벗

어나 첫 공식 행보를 알렸다. 회사는

스스로를 ‘과학적 초지능(superin-

telligence) 플랫폼’이라 소개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학적 방법론의

모든 단계를 실행함으로써 인류의 난

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 프  본  몰 트 잰 (Geoff von

Maltzahn) CEO는 발표문에서 “첫

번째 AI 과학 팩토리를 통해 수십만

건의 AI 기반 과학 실험을 순환 구조

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

시리즈 A 투자를 통해 이러한 시설이

우리의 엔진 역할을 하며, 인터넷 규모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더 높은

수준의 과학 지능을 가진 모델을 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플래그십 연구소에서 출발

한 라일라는 이미 암과 면역질환 관련

신규 단백질 치료제, 핵산 및 진단 기

술 등을 설계 및 검증했으며, 초안정

금속 같은 첨단 소재 개발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반

연구는 기존 인력이 며칠, 몇 주 걸리

던 과정을 몇 시간 만에 마칠 수 있다

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현재 직원은 100명 이상이며, 채용

공고에는 40여 개의 신규 직무가 올라

와 있다. 또 유전자학계 거물로 잘 알

려진 조지 처치(George Church) 교수

가 최고과학책임자(CSO)로 합류해

눈길을 끈다. 처치는 돼지 장기를 인

간 이식용으로 개발하거나 멸종된 매

머드를 복원하려는 생명공학 스타트

업으로도 유명하다.

라일라는 케임브리지 퍼스트 스트

리트(140 First St.) 본사 외에도 보스

톤, 샌프란시스코, 런던에 연구·운영

거점을 확장할 계획이다.

hsb@bostonkorea.com

MA  초지능 AI 기업, 2년 만에
유니콘으로 급성장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

츠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별도로 올 겨울 시즌 코로

나19 백신 접종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주

민들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중보건의 신뢰

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동북부 공중보건 협력체

(Northeast Public Health Collaborative)의 합의

문도 반영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이번 지침에서 생후 6개월

에서 23개월 사이의 영유아와 모든 성인, 임신부와

수유 여성, 면역저하 및 기저 질환 고위험군이 코

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2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은 고위험군이나 장기 요양시

설 거주자,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백신 접종을 권

장하고, 건강한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원 접종을 권장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로버트 케네디 연방 보건부 장관이 주민들의 의

료 선택권을 빼앗도록 두지 않겠다”며 “매사추

세츠는 과학에 근거한 리더십을 발휘해 백신 접근

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백신을 반드시 접

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미국소아과학회(AAP), 미국산부

인과학회(ACOG), 가정의학회(AAFP) 등 전문

학회의 권고와 최신 과학 데이터를 종합해 마련됐

다. 연방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9월 18일

과 19일 회의를 통해 전국 권고안을 심의·투표할

예정이지만, 매사추세츠는 주민들에게 선제적으

로 과학적 근거와 최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앞서

지침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백신을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련조의 조치도 취했다. 골드스타인 장관은 약사가

모든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주 보험

국과 보건부는 보험사가 권고 백신 비용을 의무적

으로 부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한 약사 면허위

원회는 장관이 권고한 모든 백신을 연방 조치와 관

계없이 약사가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번 지침의 전체 내용과 동북부 공중보건 협력

체의 합의문은 주정부 웹사이트(mass.gov/Vac-

cineGuid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올 겨울 코로나19 백신 지침 발표

<전체 기사 읽기>

라일라 사이언스 기업가치 12억 4천만달러 평가, 과학적 초지능 플랫폼 구축 

공중보건 신뢰 제고,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통해 지

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참여 주와 뉴욕시는 공중보건의 공동 목표

와 과제를 공유하면서도,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인구

구성과 법률·규제·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주체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각 회원은 협

력체의 특정 이니셔티브에 선택적으로 참여하거나

, 자치적으로 필요와 가치, 목표, 법적·규제적 요

건에 맞게 이를 조정해 적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로드아일랜드에서 첫 대면 회의를 가진

이 협력체는 이미 여러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협력

분야는 ▲공중보건 비상 대응 ▲백신 권고 및 공동

구매 ▲데이터 수집과 분석 ▲감염병 관리 ▲역학

및 실험실 서비스 등으로, 주 경계를 넘는 협업 방

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는, 올겨울 호흡기 바이러

스 시즌을 앞두고 의료진이 환자와 자신을 보호하

기 위한 과학적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

2026년 열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 도

시들의 공중보건 비상 대응 준비, 인력난 해소를 위

한 보건 인력 양성 방안, 주 실험실 간 서비스 연계

도 논의 중이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및 동북부 7개 주, <동북부 공중보건 협력체> 공식 출범
▶▶1면에 이어서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영유아 모든 성인 접종 권장
미국소아과학회 등 전문 학회의 권고와 데이터 기반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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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

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지금 변

곡점(inflection point)에 서 있다”

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라를 더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6일 펜실베

이니아주 이리(Erie)에서 제퍼슨 교

육협회(Jefferson Education Soci-

ety)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민

주주의의 핵심 전제는 서로 동의하

지 못하고 때로는 매우 격렬하게 논

쟁하더라도 폭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AP

는 확보한 연설 원문을 토대로 밝혔

다. 그는 “설령 상대가 ‘반대편’

이라 생각되더라도 폭력은 우리 모

두에 대한 위협”이며 “정치적 폭

력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

나 찰스턴 교회 총격 사건 이후 자신

의 노력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조

지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언급하

며,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하나

로 묶는 끈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

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커크 피살

이후 트럼프와 보수 진영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해충(vermin), 적

(enemy)’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트

럼프 대통령은 커크 암살 직후 “급

진 좌파”를 단속하겠다며 강경 발

언을 이어왔다. 

백악관은 오바마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며 “그야말로 미국 정치 분

열의 설계자”라며 오히려 오바마

에게 책임을 돌렸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성명에서 “오바

마는 대통령 재임 중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국민을 분열시켰고, 더 많은 미

국인들이 오바마가 나라를 통합하

기보다 분열시켰다고 느꼈다”고

반박했다.

오바마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최

근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

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요원들

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한 조치에 대

해서도 언급하며 “나는 대통령으

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

던 여러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더 이

상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위

험한 순간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바마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

에서 “아내 미셸과 함께 커크 가족

을 위해 기도한다”며 “이런 비열

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설 자리가 없

다”고 적었다. 그는 “커크의 입장

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가 겪은

비극은 사실이며 나는 그와 그의 가

족을 애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미네소타 주에서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과 남편

이 피살된 사건까지 거론하며 정치

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하

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바마는 유타주 스펜서 콕스 주

지사가 커크 피살 사건 이후 시민들

에게 자제를 호소한 데 대해 “정치

적 입장은 다르지만, 공적 논쟁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을 보여줬다”

며 높이 평가했다.

한편 찰리 커크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2세 타일러 로빈슨은

16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검찰이

공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로빈슨

은 사건 직후 동거인과 주고받은 문

자 메시지에서 자신이 범인임을 인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로빈

슨에게 국선 변호인을 배정하기로

했다.

hsb@bostonkorea.com

오바마 "찰리 커크 피살 이후 미국 변곡점에"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찰리 커크의 피살을 둘러싼 발

언으로 인한 해고 및 방송중단 사

태가 잇따리고 있다. ABC 방송

국은 지미 키멀이 찰리 커크의 피

살 사건에 대해 발언한 직후, 그

의 심야 프로그램 ‘지미 키멀 라

이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17

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넥스타(Nexstar)

가 전국의 ABC 계열 방송국들

에 대해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내려졌다. 넥스타 방

송 부문 사장 앤드루 앨포드는 성

명을 통해 “키멜 씨의 발언은 국

가 정치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

에서 모욕적이고 민감성을 결여

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속

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 견

해,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NBC에 따르면, 키멀은 지난

15일(월) 방송 오프닝 멘트에서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타일러 로빈슨이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다시 위

대하게(MAGA)’ 운동을 지지

하는 인물이라고 암시했다. 그는

“MAGA 집단이 커크를 살해

한 이 아이를 자신들과는 무관하

다고 치부하려 안간힘을 쓰면서

정치적 득점을 노리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백악관이 조기 게

양을 지시했는데, 비판도 있었지

만 인간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얼마나 힘들게 받아들이

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

다.

이후 방송은 기자가 백악관 앞

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크 피

살에 대한 심정을 묻는 영상으로

넘어갔다. 트럼프는 “아주 잘 지

내고 있다. 참고로 저 뒤에 보이

는 트럭들이 바로 백악관 신축 무

도회장을 짓는 공사를 시작한 것

이다. 150년 동안 추진해온 건데

정말 멋지게 완성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키멀은 다시 화면에 등장

해 “그는 지금 슬픔의 네 번째

단계, 건설(construction)에 와 있

다”며 “성인이라면 친구라 부

른 사람이 살해당했을 때 이렇게

애도하지 않는다. 이건 네 살짜리

아이가 금붕어를 잃었을 때 반응

하는 방식”이라고 비꼬았다.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브렌던 카는 17일 “ABC와 디즈

니가 이 발언에 대해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직접 나서겠다”고 경

고했고, 이후 ABC는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편성에

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미 키멀(57)은 지난 2003년 1

월 26일 첫 방송 이후 20년 넘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bostonkorean@hotmail.com

ABC, 찰리 커크 발언한 지미 키멀
심야 쇼 무기한 중단

<전체 기사 읽기>

트럼프와 보수진영, 정치적 반대 세력 용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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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경제가 다시 ‘두 가

지 속도’로 나뉘어 양극화가 가

속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ESJ)이 17일 지적했다. 

고소득층과 장년층은 그 어느 때

보다 탄탄한 경제 상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임금층과 청년층은

팬데믹 시기에 얻었던 혜택을 잃

고 다시 불리한 위치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층과 상당수 장년층은 여

전히 활발히 소비를 이어가고 있

다. 주식과 부동산 자산 가치는 급

등했고, 팬데믹 이전에 낮은 3%대

고정 모기지를 잡은 이들도 많다.

인공지능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지만,

현재까지 이들의 직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반면, 저소득층의 흐름은 정체

되거나 역전되고 있다. 팬데믹 기

간 임금 상승의 수혜를 입었던 저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으며, 일부는 구직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흑인과 청

년층의 실업률은 뚜렷하게 상승했

다. 집값과 임대료는 크게 올라 주

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이 됐다.

최근 몇 년간 노동력 부족을 배

경으로 저소득층이 임금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격차를 줄여왔지만,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하위 3분위 노동

자의 임금 상승률은 연 0.9%로 2016

년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상위 3

분위 노동자의 임금은 연 3.6% 증

가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을 기록했다. 소비에서도 격차가

나타나, 저소득층 가계의 연간 지

출 증가율은 0.3%에 그친 반면 고

소득층은 2.2% 늘었다.

자산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

위 10% 고소득 가구(연소득 약 25

만 달러 이상)는 올해 2분기 전체

소비의 49.2%를 차지하며 10년 전

의 45.7%에서 크게 늘었다. 항공사

나 명품 신발 등 고가 시장은 이들

의 소비에 힘입어 호황을 이어가

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최근

분기 프리미엄석 수익이 5.6% 늘

어난 반면 일반석 수익은 감소했

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

스의 카멜리아 쿠넨 교수는 “오

늘날의 격차는 주택 소유 여부와

밀접하다”며 “자산을 가진 사람

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미국 사

회가 갈라졌다”고 지적했다. 팬

데믹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가구

는 집값이 50% 이상 뛰며 큰 이익

을 누리고 있지만, 무주택 가구는

치솟은 집값과 대출 조건 탓에 진

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2023년 35세

에서 지난해 38세로 올라 사상 최

고치를 기록했다.

자산가들은 시카고 노스쇼어 등

부유층 밀집 지역에서 수백만 달

러대 고급 주택을 쓸어 담고 있다.

최근 위네트카 지역에서는 3,100만

달러에 거래된 프랑스 리바이벌

양식 저택도 나왔다. 반면 시카고

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이민자 알

프레드 바아 씨는 수입이 줄어 올

해는 예년의 절반 정도밖에 벌지

못할 전망이라고 토로했다.

청년층의 고용 전망은 특히 암울

하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실업률은

4.3%였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20

세에서 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6.5%로 10년래 최고치(팬데믹 시

기 제외)를 기록했다. 일부 전문가

들은 인공지능이 초년생의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를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 심리는 1970

년대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비관적

인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종별 격차도 뚜렷하다. 히스

패닉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흑인 노동자의 실업률

은 7.5%로 1년 전의 6.1%에서 크게

뛰었다. 흑인 근로자들은 저숙련,

초급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둔화 시 해고 위험이 크며, 연

방정부 감축의 여파도 일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

다.  

hsb@bostonkorea.com

미국 경제 양극화 심화…고소득층은 호황, 저소득층은
설자리 잃어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오피스 시장이 팬데믹

이후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고 보스

톤비지니스저널(BBJ)이 16일 보도

했다. 

도시 전체 공실률은 24%에 달하

며, 이는 2020년 초 팬데믹 이전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사무실 출근

율 역시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25% 낮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최고급 빌딩(Class A)과 중저급 빌

딩(Class B·C) 간의 성과 격차가 갈

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콜리어스의 제프 마이어스 연구

이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클래스 A

와 클래스 B의 공실률 격차가 약

2.5%포인트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약 6%포인트로 확대됐다. 클래스 A

공실률은 22%인데 반해, 클래스 B

는 27.9%에 이른다. 심지어 클래스

A 내부에서도 신축 ‘트로피 빌딩

’과 노후 빌딩 사이의 차이가 뚜렷

하게 드러난다.

프 루 덴 셜  타 워 (Prudential

Tower), 200 클래런던(200 Claren-

don, 옛 존 핸콕 타워)등 대표적 초

고층 트로피 빌딩은 사실상 만실에

가깝다. 200 클래런던은 99.9%가 임

대됐으며, 로프스 앤 그레이, 베인캐

피털, 딜로이트, 맥킨지 같은 대형 기

업이 입주해 있다. 원 콩그레스와 윈

스롭 센터도 개장 직후 대부분 공간

을 채웠으며, 고급 편의시설이 직원

들의 출근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심 전반의 공실률은

27%에 달한다. 반면 BXP가 보유한

백베이 지역 프루덴셜과 핸콕 빌딩

의 출근율은 화요일 96%, 수요일

94%, 목요일 86%에 달해, 같은 시기

도심 일반 빌딩과 확연히 차이를 보

인다.

신축 빌딩은 각종 차별화된 편의

시설로 세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원 콩그레스 타워는 개장 전 이미 임

대가 완료됐으며, 보스톤 도심 최고

층 빌딩인 윈스롭 센터(Winthrop

Center) 역시 80% 임대율을 기록 중

이다. 이곳 근무자 상당수는 헬스장,

바, 친환경 설비 등 편의시설이 출근

만족도를 높인다고 답했다.

반대로 오래되고 수요가 낮은 중

소규모 오피스 빌딩들은 아파트로

용도 변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

재 보스톤에서는 17개 프로젝트가

주거용 전환을 추진 중이다. 케임브

리지에서 건설 중인 37층 빌딩도 오

피스가 아닌 439가구 주거용으로 바

뀌었으며, 헌팅턴 애비뉴에서도 34

층 아파트 타워가 들어서고 있다.

다만 신축 빌딩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신축이라도 수요

검증이 끝나지 않은 자산은 리스업(

임대채우기)에 난항을 겪는다. 곧 완

공될 사우스 스테이션 타워(South

Station Tower)는 약 68만 스퀘어피

트 규모의 오피스 공간 중 소수 세입

자만 확보했으며, 시포트 지역의 10

월드 트레이드 빌딩은 최첨단 설계

와 편의시설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

차인을 찾지 못한 채 시장에 나온 상

태다.

결국 보스톤 오피스 시장은 팬데

믹 이후 구조적 변화 속에서 “좋은

빌딩은 더 좋아지고, 그렇지 못한 빌

딩은 외면받는” 극단적 양극화 현

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스톤 오피스 시장, 최고급 빌딩과 일반 빌딩 격차 확대

<전체 기사 읽기>

13

WSJ, 청년실업 6.5% 10내 최고치, 흑인 실업률도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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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가사만 살펴봐도 그 작

업의 방대함이 한눈에 읽힌다. 시

편 126편, 예배전례, 임종순 목사 연

설문, 미국독립선언문, 변영로 시

‘논개’, 신사임당의 시, 미국 시

인 엠마 라자루스의 ‘The New

Colossus’, 미국 흑인 문학계의

거장인 랭스턴 휴스의 ‘I, too’,

장철우 목사의 ‘아우네 장터’ 등

이다. 가사에 대한 설명도 무척 흥

미로워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

진다. 

김 교수의 기존 작품들은 뉴욕

필하모니, LA 필, 샌프란시스코 심

포니 미국 유수의 심포니 오케스트

라를 비롯 한국에서도 널리 연주됐

다. 버를로우 작곡상 등 수많은 상

도 수상했다. 

이번 인터뷰는 보스턴 한미예술

협회 음악위원이자 본지 객원기자

인 소프라노 우상원 씨가 김택수

교수와 이메일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우: 광복 80주년과 뉴욕한인교

회 독립기념관 개관을 맞아 위촉을

받은 신작 칸타타 <들풀 The Grass

Still Grows>의 초연이 다가오고

있다.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었으

며, 완성하기까지 그 과정은 어떠

했나? 

김: 처음 이 작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 2019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래는 2021년 뉴욕한인

교회 100주년을 위한 작품으로 출

발했고, 뉴욕한인교회가 한국 독립

운동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서, 이

작품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작품

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

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것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

가, 작년 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첫 악상이 떠

오른 것은 작년 여름이었는데, 작

품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는 ‘억압

과  회 복  suppression & re-

silience’이었다. 그 사이에 틈틈

이 다른 위촉 작품들을 쓰면서 작

업을 병행했는데, 특히 텍스트를

고르는 데 아주 오래 걸렸다.

개인적으로 과장하는 수사법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워낙 큰 규모

의 작품을 진행하다 보니 수명을

깎아가면서 작업을 한다는 말이 처

음으로 와 닿았다. 작품의 의의도

사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었고, 또 훌륭한 연주자들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작품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편성도 합창, 국악, 피아노

등 여러 버전의 아이디어가 나타났

다 사라졌다. 곡을 써도 써도 끝이

나지 않고, 또 쓰면서 수정 및 편집

해야 하는 양도 어마어마했다! 미

리 알았으면 아마 시간 안배를 다

르게 했을 것 같다.

우: 총 14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대적·문화적·언어적

으로 다양한 가사를 사용하신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얻고 이러한 구성을

하시게 되었나?

김: 작품 구상 단계에서 가장 먼

저 떠올랐던 가사가 ‘Miserere

nobis’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였다. 이미 당연히 주어졌던 ‘대

한독립 만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는, 꼭 한

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더 생명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 착안했던

것이 한글과영어, 라틴어로 된 작

품이었고, 또 성서 ‘출애굽기’였

다. ‘탈맥락’을 통해서 깊이를

확보하고 싶었다고나 할까? 그래

서 이 주제와 연관된 시편 126편을

영어로 더하자고 생각했다.

작품을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백혜선 선생님께서는 고 장철우 원

로목사님께서 쓰신 시들을 공유해

주셨고, 김동민 지휘자님께서 뉴욕

한인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는 ‘미스터 션샤인’을 보라고 강

력히 추천해 주셨다. 지금은 정확

히 기억나지 않는데, ‘미스터 션

샤인’에서 ‘독립 운동은 나라님

들의 것이 아니라 민초들의 것이다

’는 골자의 대사가 마음 속에 확

들어왔다. 거기서 ‘들풀’이라는

제목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다

. 제가 워낙 풀뿌리 운동을 좋아하

기도 한다(하하).

거기에 진작부터 제가 담고 싶어

했던 ‘이민 생활의 애환’을 더하

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더 광

범위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 미국의

다른 이민자들의 이야기들을 조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엠마 라자루스(Emma Lazarus)의

<New Colossus>라는 시에서는 이

민을 올 때 사람들이 갖는 희망이,

랭스턴 휴즈(Langston Hughes)의

<I, Too>라는 시에서는 다른 인종

의 미국 살이와 그 애환과 극복이

눈에 들어왔다. 신사임당의 시는

집에 있던 엽서에서 우연히 발견했

는데, 이민자의 마음을 아주 잘 대

변할 수 있겠다 싶었다.

독립 운동과 관련해서도,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한국 독립

선언문이 아닌 미국 독립 선언문을

사용했고, 또 독립 운동과는 직접

적인 관련이 없지만, 한-일 관계에

서 눈에 띄는 인물인 ‘논개’를

쓰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와 만났을 때, 뉴욕한인

교회의 역사를 담은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책자를 선물받았는데,

글과 음악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

을 확보하기 위해 책자에서 두 구

절을 발췌 및 편집했다.

거의 수도쿠 같은 퍼즐이다 (하

하). 워낙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

았다.

우: 음악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 작품인가? 

김: 가사처럼 역시 다양한 문화

와 장르를 반영하는 작품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천주교나 성공회

등에서 볼 수 있는 시편송, 국악 판

소리, 그리고 각종 서양음악을 섞

었다.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처럼 레

치타티보와 아리아, 그리고 중창이

다 들어가기도 했다. 전체적인 통

일성을 위해서 몇 가지 주선율들을

반복하면서 사용했다.

우: 또한 특정 성악가를 염두에

두고 쓰셨는지, 이번 연주자들은

어떻게 섭외되었는지 궁금하다.

김: 연주자 섭외는 백혜선 선생

님께서 특별히 뉴욕한인교회를 거

쳐간 성악인들 위주로 진행해 주셨

다. 소프라도, 앨토, 테너, 베이스의

네 성부가 모두 필요했는데, 각 영

역에서 독보적인 분들이다. 소프라

노 홍혜란 님과 테너 최원휘 님은

부부인데, 그 전에 홍혜란 님의 음

반 ‘희망가’에 제가 편곡 및 작

곡(아리랑 연가)으로 참여한 경험

이 있어서, 두 분의 역량에 대해서

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메조 소프라

노 김효나 님 그리고 바리톤 최기

돈 님과는 작품을 쓰는 과정 중에

이 분들의 동영상을 이것 저것 보

고, 대화도 직접 해보면서 이 분들

의 역량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작품이면 좋겠다는 생

각이 들어서 결국 약간 맞춤형으로

쓰게 되었다.

우: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달

라.

김: 이번 작품과 경험을 바탕으

로 관현악 작품, 오페라 등 꾸준히

큰 규모의 작품들을 쓰게 되지 않

을까 싶다. 제 작품에 대해서 워낙

‘일상’으로부터의 음악, ‘유머

’있는 현대음악 등의 수식어들이

붙었었는데, 그 기저에는 사실 우

리 인생의 있는 그대로를 담는 음

악을 쓰고자 하는 제 의지가 반영

되어 있지 않나 싶다. 앞으로도 사

람들이 미처 주제로 삼지 않은 보

편적이고 작은 것들을 담도록 하겠

다.

우: 보스턴에서 연주되는 이번

작품은 특별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

는가?

김: 미국의 역사와 문화의 정점

에 있는 보스턴은 저에게는 뭐라고

할까… 꿈의 도시이다. 또 칸타타

‘들풀’은 제가 이제까지 썼던 작

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

라서 감회가 새롭다. 또 아름답고

음향이 뛰어난 조던 홀에서 연주되

는 것은 처음이라서, 그 부분도 기

대하고 있다.

이민 온 지 14년 밖에 안 된 나름

새내기 이민자로서, 미국 한인 사

회, 또 한국 독립운동사에 중추적

인 역할을 했던 기관을 위한 작품

을 썼다는 것 자체도 뜻깊은 일이

될 것 같다. 켜켜이 쌓인 역사와 그

페이지 사이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애환을 40분 이내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받

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꾹꾹 눌러

담기 위해 애썼다. 이민 생활의 기

간과 상관없이, 또 심지어 한국인

이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작

품이 되길 소망한다.

<공연 정보>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자유의

울림

장소: 뉴잉글랜드 음악원 조던

홀(290 Huntington Ave. Boston,

MA)

일시: 2025년 10월 3일(금) 오후

7:30

입장료:  무료 (사전등록 필수)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1면에 이어서

칸타타 '들풀', "켜켜히 쌓인 역사, 페이지 사이 애환들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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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

스턴의 가을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케임브리지 하버드 스퀘어에서 열

린 제1회 하버드 스퀘어 나이트 마켓은 아시

아의 문화와 맛,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브래틀 스트리트

는 길거리 음식과 현지 벤더들의 독창적인

상품, 공연과 액티비티로 가득했고, 가라오

케 콘테스트와 농구 3점 슛 챌린지(최대 상

금 $250), DJ와 함께하는 폼 글로우 파티까

지 펼쳐지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잊

지 못할 여름밤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쿠

보 파빌리온(Asian Small World)에서 5개

국의 전통을 체험하고, 여권 스탬프 카드를

모아 다양한 경품을 받는 즐거움도 누렸다.

하지만 축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

가오는 9월 20일, 이번에는 케임브리지 센트

럴 스퀘어에서 아시안 나이트 마켓이 이어

지며 또 한 번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뿐

만 아니라 보스턴 곳곳에서 퍼레이드, 거리

공연, 계절 페스티벌까지 이어져 가을을 풍

성하게 즐길 수 있다. 놓쳤던 사람이라면 이

번엔 꼭 발걸음을 옮겨보자. 

센트럴 스퀘어 나이트마켓

오는 9월 20일, 센트럴 스퀘어 비즈니스

개선 지구는 보스턴 나이트 마켓 팀과 협력

해 제2회 센트럴 스퀘어 나이트 마켓을 유니

버시티 파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나이트 마

켓은 무료로 개방되며, 30개 이상의 로컬 벤

더와 푸드트럭이 참여해 위구르 수타면, 자

메이카 전통 요리, 남아시아 길거리 음식, 디

저트까지 다채로운 글로벌 메뉴를 선보인

다. 여기에 비어가든, 문화 공연, 인터랙티

브 게임, 랜턴으로 꾸며진 포토존 등도 준비

돼 있어, 케임브리지의 가을밤을 더욱 활기

차게 물들일 예정이다.

날짜: 9월 20일 토요일, 2025

시간: 5pm -10pm

장소:65 Sidney St, Cambridge, MA 02139

(University Park)

신청 사이트: 

https://www.centralsq.org/blog/central-

square-night-market-is-back

올스톤 스트릿 페어

매년 9월 보스턴 올스턴에서 열리는 올스

턴 빌리지 스트리트 페어는 가족 친화적인

무료 축제로, 보스턴과 인근 지역 주민, 학

생들이 함께 모여 음악과 문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하루를 선사한다. 2025년 행사는 9

월 28일(일) 오후 12시~6시까지 진행되며,

야외 무대 공연, 다국적 푸드코트, 아티스트

및 벤더 마켓, 놀이 공간과 인터랙티브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는

MBTA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

다. 

축제에서는 브라스 밴드, 라이브 공연, 다

채로운 거리 공연이 진행되며, 국제 음식 코

트에서는 위구르 수타면, 자메이카 전통 요

리, 남아시아 길거리 음식, 디저트 등 글로

벌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현지 예술가와 소

규모 상점도 참여해 독특한 상품을 판매하

며, 지역 사회 단체들은 환경 보호, 사회 정

의, 평화 등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참

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축제 수익금

은 지역 사회 발전과 자선 활동에 사용된다

. 참여자들은 음악과 문화, 놀이를 즐기면서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의미 있

는 하루를 경험할 수 있다.

날짜: 9월 28일 일요일, 20205

시간: 12pm–6pm

장소: 올스턴 빌리지

웹사이트: https://allstonvillagestreet-

fair.com/

HONK! 페스티벌

매년 가을 소머빌에서 열리는 HONK!

페스티벌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모인 브라

스 밴드들이 음악, 커뮤니티, 행동주의를 함

께 기념하는 3일간의 무료 축제다. 올해로

19회를 맞았으며 금요일 밤 데이비스 스퀘

어에서 열리는 랜턴 퍼레이드와 밴드 쇼케

이스로 시작해, 토요일에는 30개 이상의 밴

드가 거리 곳곳을 무대로 삼아 거대한 음악

·댄스 파티를 연다. 일요일에는 경제 정의,

환경 보호, 평화, 인종차별 반대 등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퍼레이드가 데이비

스 스퀘어에서 하버드 스퀘어까지 이어져

축제의 절정을 이룬다.

HONK!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축제다.

밴드들은 무대 없이 거리에서 관객과 어울

려 연주하며, 사회 정의·평화·환경 보호

·인종차별 반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다

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 축제는

보는 이들을 춤추게 하고, 함께 행동하게 만

드는 보스턴 가을의 특별한 명소다.

날짜: 10월9일 목요일 -10월12일 일요일,

2025

장소: 데이비스 스퀘어 및 하버드 스퀘어

까지 이어지는 거리, 소머빌 중심 지역

웹사이트: https://honkfest.org/2025-

festival/

보스턴 가을 축제 시즌 개막 –아시안 나이트 마켓부터 퍼레이드까지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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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새로 얻었다. 며느리 모교의 모자

인데, 부탁해서 사가지고 왔다. 모자엔 학교

이름이 박혀 있다. 

그학교를 나왔는가? 이따금 받는 질문이

다. 학교마크가 큼직해서 눈에 쉽게 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 대답은 간명하다.

‘Not me. But my daughter-in-law’. 학

교는 이름하여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대학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거다. 방만한 보조금의 사용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게다. 당연히 대

학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학문의 자유에 대

한 침해라 여기는 거다. 

일터에 손님이 들이 닥쳤다. 한국에서 왔

는데, 학회에 참석했다가 방문한 거다. 일행

은 7~8여명 되었는데, 모두 중년의 과학자/

경영인들이었다. 수인사를 나누며 얼핏 볼

적에 모두 자신감에 차있는 듯 했고, 제 분

야에선 출중한 두각을 내보이는 듯 싶었다. 

미팅이 끝나고 티타임이었다. ‘혹시 한

국에서 모모대학 나온 분 있나요” 내가 던

진 질문이었다. 당연히 한둘은 그 학교 출

신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듣던 손님들은 난

감한 표정을 지었다. 일행중 리더가 대답했

다. ‘ 이분은 미국의 이 대학, 저분은 영국

의 그 대학,.. 등등”. 모모대학 출신은 없었

다. 

멋쩍어 입맛을 다실적에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이젠 모두 해외로 훨씬 대단한 대

학과 대학원을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양인 게다. 손님중에 두엇은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이었다. 

한국신문에서 읽었다. 보스톤코리아에

도 기사화 됐다. 기사 타이틀이다. ‘하버

드 이어 컬럼비아대도 트럼프에 반기…"강

압적 조정 거부" (보스톤코리아 4-16-2025).

미국 명문대학과 트럼프대통령의 기싸움

인 게다.

유학생들이 주된 타켓일 게다. 그렇다고

아무나 명문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는 건 아니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학

생들만 선발된다. 한편 유학생들이 학문에

이바지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요즈음 젊은 것들. 왕년의 이름하여 삼팔

육과는 다른듯 싶었다. 영어가 유창한 건 둘

째치고, 똘똘하며 예의도 밝다. 격세지감이

라고 뭉뚱그리게엔 뭔가 부족했던 거다. 내

스스로 슬그머니 자랑스러움이 넘쳐났던

거다. 잘 자라 줘서 고마우이. 

서부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나 UC버클

리는 화살을 피했나?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

전도서 12:12)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94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몽골에도 '300용사 부흥단 횃불'이 지펴지고…

한담객설閑談客說: 명문대학

지난 8월 31일~9월 6일까지 일정으로 <300

용사 부흥단(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횃

불기도회”가 몽골에 36개지부 발대식을 마

치고 돌아왔다. 발대식에 함께 참여한 용사

들은 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회계 이학재 목

사, 서기 진장용 목사, 필리핀총괄본부장 양

승원 목사, 관리위원장 임통계 목사, 이병근

목사(몽골 선교사), 김영옥 목사, 이은희 목

사 외 7명이 ‘몽골 횃불기도회’에 참여했

다. 이번 몽골 발대식은 40여 개의 횃불기도

회로 출발 36개의 지부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국명은 몽골국(Mongolia)이며, 수도는 울

란바토르(Ulaanbaatar), 면적은 약 156만

km2(세계에서 18번째로 넓음), 인구는 약

340만 명, 언어는 몽골어(키릴 문자 사용), 종

교는 티베트 불교(라마교) 약 50% 이상, 샤

머니즘, 기독교 및 무종교도 존재, 정치 체제

는 민주공화국(대통령제와 의외제 혼합), 위

치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 내륙국가, 지형은

고원지대와 광활한 초원, 고비 사막 알타이

산맥, 기후는 대륙성 기후 겨울은 혹독하게

춥고, 여름은 덥고 건조하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

다”(삿 6:12)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

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

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신 2:25)

<300용사 부흥단 표어>의 말씀이다. 

1992년 울란바토로에 첫 공식 교회가 세워

졌으며, 1990년대 초에는 거의 기독교인이 0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현재는 약 6만~7만 명

(전체 인구의 약 2%)으로 추산된다. 교회 수

는 약 600여 개의 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젊

은 층의 신자들이 많고, 찬양과 공동체 중심

의 활발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 기독교 성장에 한국 선교사들의 기여

가 매우 컸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선

교사들이 들어가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신학

교 설립에 참여했다. 몽골어 성경 번역과 보

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교육 사역으

로도 신학교 및 제자훈련 기관을 운영했으며

, 장학사업,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센터 운영

을 하였다. 의료, 사회봉사 사역으로는 무료

진료소, 이동 진료, 약품 지원을 하였다. 또한

빈곤층 아동 후원, 고아원 지원, 장애인 돕기

등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기도 제목은 다음세대 사역이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

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

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

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

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벧전 5:8-11)

이번 <300용사 부흥단> “횃불기도회” 몽

골 발대식 일정 중 오가는 운전길에 아슬아

슬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 확

장’ 위해 무장된 기도꾼들이 움직이니 사단

이 어찌 그냥 놔두기만 하겠는가. 우리는 이

렇듯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

라의 용사로 군사로 쓰임받길 소망하며 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에 지부를 세워 그 지부를 중심축으로 하여

골목골목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

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위해 최선

을 다하는 <300용사 부흥단(대표총재 정주갑

목사)>을 응원하며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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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만졌는데 불룩 튀어나온 혹이나

멍울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크기가 작

은 경우에는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로 생각

하거나 압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 위로 만져지는 혹이나 멍울은 양성

종양인 표피낭과 지방종일 가능성이 크다

. 

무심코 압출을 시도한다면 낭종 내 감염

이 전신염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 외부에

서 주는 압에 의해 낭종 내 충혈되어 있는

모세혈관을 손상시켜 고름 속 세균이 혈관

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패혈증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양성 종양이 만져질 경

우 절대로 압출해서는 안되며 외과 전문의

를 찾아야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외과 고윤

송 복부센터장은 "표피낭과 지방종은 피부

의 흔한 양성 종양이다. 표피낭은 얼굴과

목, 등, 어깨 등 피지샘이 많은 부위에, 지

방종은 어깨, 등, 팔, 허벅지 등 지방이 많

은 부위에 잘 생긴다"며 "피부 아래에 작고

말랑한 혹이 만져지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하며, 함부로 만지거나 짜내면 더 큰 부작

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피낭과 지방종은 모두 피하에 발생하

는 양성 종양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촉감에서 차이가 있다. 표피낭은 피부 표

면에 둥근 혹이 솟아 있고 중앙에 작은 점

이 보일 수 있다. 이는 낭종과 피부 표면이

연결된 구멍이다. 표피낭이 감염되면 붉어

지고 부어오르며 피지낭안에 고여있는 피

지가 곪아 농양이 된다.

표피낭은 피부에 고정된 듯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특징이며, 단단하고 탄력있는

촉감이다. 압박시 특유의 치즈같은 냄새가

나는 각질 덩어리가 나오기도 한다. 눌러

서 짜내면 피부에 난 구멍으로 배출되지만

표피낭의 주머니는 그대로 남아있어 다시

내용물이 들어찬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크기가 커지고 감염되면 농양으로 변한다

.

지방종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만져

지며 마치 '기름 덩어리' 같은 느낌이다. 피

부와 유착이 거의 없어 손으로 잡으면 잘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수cm 이

상 크게 자라기도 하고, 표피낭과 달리 피

부 위에는 특별한 구멍이나 변화가 없다.

지방종은 통증이 거의 없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외과 고윤

송 복부센터장은 "지방종은 증상이 없으면

꼭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용적 이유

나 통증 등 불편이 있을 경우 절제술을 받

는다"며 "표피낭의 근본적 치료는 낭종(주

머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낭종 벽

이 남으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국소마취

후 피부를 절개해 낭종을 제거한다"고 강

조했다.

고윤송 복부센터장은 "표피낭 염증이 심

하면 바로 절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 표피낭과 지방종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방치했다가 염증이 심해

지거나 크기가 커지면 피부절개 크기가 커

지기 때문에 외과에서 미리 진단 받고 치

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부에 생긴 볼록한 멍울과 혹, 무심코 압출하
면 안되는 이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
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
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피부에 생긴 볼록한 멍울과 혹,
무심코 압출하면 안되는 이유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피부에 생기는 볼

록한 멍울과 혹에 대하여 압출하면 안되는 이유

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외과 고

윤송 복부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The Boston Korea 2025년 9월 19 일 금요일  19



20 The Boston Korea2025년 9월 19일 금요일  광고


